
가스공사노동자가 말하는

가스시장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한다는 명목으로 가스민영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.

정부가 책임지는 상수도와 전기처럼 익숙한 가스라서 ‘그냥 그런갑다’하다간

9월에 고양이한테 생선을 통째로 맡기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.

그래서 그 내용과 실체는 무엇인지 한국가스공사 노동자로부터 생생하게 들어보는

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민영화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봅니다.

연사_ 안관섭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전남지회장

일시_ 8월 14일(수) 오후 7시30분

장소_ 민중행동 교육실 (광주 북구 신안동 135-7 2층
                  신안사거리 남향 100M)

문의_ 062-522-0518 / 010-4221-2560

주최_ 평등과 연대를 위한 민중행동
        (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)

8월 정세포럼

가스민영화의 실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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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대사거리

임동오거리
(전남대방향)


